
- 1 -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 8. 12.(월) 10:00 배포번호 국립전주박물관  2024-25

담당 부서 국립전주박물관 책임자 장진아 063-220-1021

학예연구실 담당자 민길홍 063-220-1038

국립전주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우리 옛 그림 전시

- 상설전시실 전우 초상 등 37점 전시품 교체 -
 

□ 전시기간: 2024. 8. 12.(월) ~ 2024. 12. 1.(일) *추석 당일 휴관

□ 전시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전주와 조선왕실실

□ 전시품: <전우 초상> 등 10건 37점

□ 입장료: 무료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는 2024년 8월 12일(월)부터 상설전시실 전시

품 일부를 교체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는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

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한 고故 이건희 회장의 큰 뜻을 되새기고자 이건희 

기증품으로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2만여 점을 기증

받았고, 2022년 소장품 등록을 완료한 후 전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

다. 올해는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건희 회장 기증품 중 2,000여 점을 전국의 10개 

소속 국립박물관의 특성에 맞춰 이관하여 상설전시 활용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가운데 채용신(蔡龍臣,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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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석환(崔奭煥, 1808~?) 등 전북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

하여 대중에 선보인다. 자연을 즐기고 배우고자 했던 선인의 마음을 화폭

에 담은 꽃과 새, 동물 그림(도1) 그리고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난초를 함께 그린 그림(도2)은 화려한 채색과 기품있는 묵향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고종어진 등을 그린 어진화사로 잘 알려

진 ‘전주화원’ 채용신이 그린 전우 초상(도3)은 정면을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피부결이 느껴질 것만 같은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려져 근대기 새

로운 초상화 기법을 보여준다. 

 1846년 전라감사 이시재(李時在, 1785-?)가 관련된 <승금정시회화첩(勝金
亭詩會畫帖)>(도4)도 새롭게 출품된다.  승금정을 지은 전라감사 이시재는 

전주 덕진 연못에 승금정(勝金亭)과 취소정(吹簫亭)을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제 군수 조운시(趙雲始, 1787-?), 태인 현감 조석필(曺錫弼, 1802-?) 

등 지역 수령들과 전주의 이름있는 문인 48명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면

서 화공으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이 그림은 중국 왕희지의 <난

정수계도>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 물길을 따라 인물들을 배치하여 흥미롭

다. 시회화첩은 그림의 제목, 이시재의 서문, 모임 그림, 승금정 상량문, 취

소정 상량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정기적으로 상설전

시실의 전시품을 교체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새롭고 유익한 정

보를 접하면서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한국적인 정체성’이 스며들 때 문화적인 경쟁력이 생

긴다”라는 고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우리의 전통 예술이 우리 삶에 스며

들어 하루하루 더 풍요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주요 전시품 설명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민길홍
(063-220-10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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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 전시품 

도1. 조석진, 화조영모도, 1912년, 국립중앙박물관 도2. 김규진, <난죽석도>, 1922년, 국립중앙박물관 

나무를 배경으로 새와 동물을 골고루 배치한 그림을 
감상하면서, 한 쌍의 동물이 자유롭게 노니는 광경을 통해 
화합和合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각 폭에는 어울리는 중국 
시구를 곁들였고, 마지막 폭에는 임자년壬子年(1912년)에 
조석진이 그렸다고 밝혔다. 조석진趙錫晉(1853-1920)은 
서화미술원 교수로 서화가를 길러내며 한국 근대 서화계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섬세한 묘사와 뚜렷한 명암 표현, 강렬한 
채색이 특징이다.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난초와 대나무에 바위를 곁들인 
소재는 서화의 전통적인 구성이다. 짙은 채색, 이전에없던 
화면 크기와 비율은 김규진金圭鎭(1864-1933)이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참고품으로 출품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김규진은‘’우뚝 솟은 큰 돌이 은은한 자태를 
보듬고 있네. 향기 좋으니 난초는 의기 투합하는 친구가 될만 
하고, 가운데가 비었으니 대나무는 겸허한 스승으로 삼을만 
하네‘라고 적었다.

도3. 채용신, 전우 초상, 1920년, 국립중앙박물관 도4. 작가미상, 승금정시회화첩勝金亭詩會畫帖
     1846년, 국립중앙박물관

1919년 고종이 승하하고 이듬해인 1920년 채용신은 상복 
차림의 흰색 모자를 쓰고 무릎을 꿇은 모습의 
전우田愚(1841~1922) 초상을 그렸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1919년 고종의 승하까지 겪으면서 전북의 유림들은 
개인적으로는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국가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의지를 상복 차림 초상화를 
통해 드러냈다. 화면 상단에는 ‘자경自警’ 제시가 좌우로 적혀 
있고, 왼편 하단에는 1920년 5월에 제작하였다는 묵서가, 
오른편 하단에는 제자 김종호金鍾昊가 글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1846년 전라감사 이시재李時在(1785~?)는 전주 덕진 연못에 
승금정勝金亭과 취소정吹簫亭을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회를 열었다. 김제 군수 조운시趙雲始(1787~?), 태인 현감 
조석필曺錫弼(1802~?) 등 지역 수령들과 전주의 이름있는 
문인 48명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면서 화공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했다. 중국 왕희지의 <난정수계도>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 물길을 따라 인물들이 배치되었고, 인물 옆에는 
각자 지은 시구가 적혀 있다. 


